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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박기훈, 김혜원 선교사 소식 2022. 5. 5 

Calle. Sinaloa 3519 Col. Campestre Murua Tijuana, B.C, México C.P 22455 

Keith Cel: (52)664-794-4494      Elena Cel: (52))663-116-0364       Skype: 1-714-408-1451(USA)    

E-Mail: Servantkhp@yahoo.com    GP선교회: www.gpinternational.org    GP USA: www.gpusa.org 

Pay to the order: GP USA (Check memo: Keith Park) 

PayPal or Smart Pay donation is available at www.gpusa.org/donate 

 

 샬롬! 참된 소망되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 1:6) 

 4 월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티후아나 지역의 렌트비가 

많이 상승하여 이사할 집을 찾느라 

어려움이 있긴 하였지만 순적하게 안전한 

집과 좋은 집주인을 만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연합캠프’를 7 월 

7-9 일에 2 박 3 일의 일정으로 로사리또에 

있는 Don Pancho 캠프장에서 진행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라는 테마로 

14 세에서 30 세까지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6 개 교회 약 100 명의 인원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캠프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동역자들 위에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예배와 여러 프로그램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시도록, 캠프를 

통해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세대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주세요. 

 온라인 성경통독은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7 시 30 분에 1 시간씩 모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통독모임에 함께 했던 멤버들이 주변의 친구들에게 성경읽기를 권유하여 새로이 모임에 오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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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성경읽기 모임에 

함께 한 이삭은 마약을 끊으려고 노력하며 

페인트칠하는 직업을 성실히 하는 청년입니다. 

이삭이 마약중독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멕시코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도록, 성경읽기 모임에 참여하는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주시도록, 그리고 

성경읽기 모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Coffee Break 온라인 모임은 6 주간의 

‘Easter’ 교재 공부를 주님의 은혜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번 성경공부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에 맞물려 하게되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새기는 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8 월 중순부터는 “창세기” 공부를 시작합니다. 

창세기서가 50 장이라 분량이 많은 공부이지만 우주만물의 근원과 주관자가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Coffee Break Ministry 멕시코 디렉터 이은희 선교사님과 

인도자들 (이성수 목사님, Susana 선교사, Elizabeth 사모, Socorro 전도사, Elena 선교사) 이 성령충만하고 

겸손히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멕시코 땅에 흥왕하며 이 땅의 하나님 자녀들이 늘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4 월 26 일에는 저희의 신실한 동역자이던 티화나 온누리교회의 Humberto 목사가 뜻밖의 사고로 

소천하였습니다. 남겨진 Ana 사모와 세 자녀(이스라엘, 사라이, 하시엘)를 위해 그리고 갑작스레 목자를 

잃은 티화나 온누리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아나 사모는 남편이 소천하기 

2 주전에 친정아버지가 갑작스럽게 호흡혼란으로 돌아가셔서 더 상심이 큰 상태입니다. 경찰이 움베르또 

목사가 사고 당시에 타고 있던 픽업트럭을 보관중인데 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주지 않고 경찰이 가지고 간 움베르또 목사의 차량과 다른 물건들을 하루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주시고 물질로 동역해 주시는 동역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역자님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